
- 691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및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22, Vol. 28, No. 4, 691∼715.
http://dx.doi.org/10.20406/kjcs.2022.11.28.4.691

1)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생

†교신저자: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E-mail: hpark@shungshin.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의 심리학적 의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온라인 사회적 지지, 자기감시성과 주관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조   수   진1)                   박   혜   경†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자기감시성,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자기감시성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인스타그램 계정 수가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총 396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인스타그램 

계정 수는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및 자기감시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주관적 안녕

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기감시성이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감시성이 높을수록 부계정을 사용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인스타그램 계정 수는 자기감시성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감시성이 높을수록 인스타그램 계정이 많았으며, 많은 

인스타그램 계정은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자기감시성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자기감시성이 인스타그램 계정 수를 매개로 하여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로 이어지는지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온라인 상호

작용이 현실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명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도 지닌다.

주요어 : 인스타그램 부계정, 온라인 사회적 지지, 자기감시성, 주관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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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social network service)는 개인이 온라인

에서 생성한 프로필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하고, 자신과 타인의 네트워크를 탐색할 

수 있는 웹 서비스로(Boyd & Ellison, 2007), 오

늘날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

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전 세계 SNS 이용자

는 43억 3천만 명으로 밝혀졌다(DMC MEDIA, 

2021). SNS를 통해 사람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

양한 SNS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인스타

그램은 등장 이후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

져왔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온

라인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 공유하

는 시각적 소셜 미디어로(Frommer, 2010), 30대 

이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이다

(DMC MEDIA, 2021). 인스타그램 등장 이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많은 사

람의 일상이 되었으며, 인스스(인스타 스타), 

인갬(인스타그램 감성) 등의 신조어가 대중화

되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야만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은 자기표현의 장

이 되어 많은 사람의 흥미를 자극했지만, 인

스타그램이 유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인

스타그램 사용자들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정

체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을 느

꼈으며(Amaral, 2021), 다른 이미지 기반 SNS에 

비해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Choi & Sung, 2018). 일례로, 스냅챗에 

비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SNS에 게시되는 것을 더 염려하였다. 이에 따

라 최근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인스타그램 계

정 외에 부가적인 계정, 즉 부계정을 생성하

는 사용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Holsing, 2020). 

그러나 부계정에 관한 연구는 서구권에 한정

되어 있으며, 새로운 SNS 사용 방식과 심리적 

변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 전무하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관한 연구는 페이스북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으며, 대부분이 이용 

동기(이병관, 문영숙, 윤태웅, 이진균, 정지나, 

임혜빈, 2020; Huang & Su, 2018) 혹은 우울

(e.g., 조성윤, 노환호, 이병관, 임혜빈, 2020; 

Reece & Danforth, 2017)에 관한 것이다. 즉, 인

스타그램 서비스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의 사용에 관한 

심리학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

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대의 인스

타그램 사용 방식과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사용할 가능

성이 더 높으며(Elyukin, 2021),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한

다(Wangberg, Andreassen, Prokosch, Santana, 

Sørensen & Chronaki, 2008)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부계정 사용에서의 성차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스타그램 사용 양상 및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부계정 사용이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조명

함과 동시에, 부계정 사용에 관한 폭넓은 자

료를 수집함으로써 인스타그램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스타그램과 부계정의 사용

인스타그램은 2021년 기준 월간 사용자가 

20억 명에 이르는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으로(Statista, 2022), 2012년 12월에 한국어 서

비스가 시작되었다(연합뉴스, 2017). 인스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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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서는 페이스북과 달리 시스템 내에서 제

공하는 기능을 통해 한 사람이 최대 다섯 개

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데, 최근 여러 계정

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본계정과 부

계정을 구분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본계정이란 일반적이고 기본

적인 계정으로, 사용자들이 훌륭하고 완벽한 

삶을 보여주는 공간을 의미한다(Kang & Wei, 

2020). 그리고 부계정이란 사용자들이 더 개인

적인 내용을 선택적 친구 집단과 공유하는 공

간을 의미한다(Duffy & Chan, 2019). 한국에서

는 일반적으로 본계정을 제외한 모든 계정을 

부계정으로 칭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선행 연구(Duffy & Chan, 2019)를 따라 부

계정을 ‘더 개인적인 내용을 선택적 친구 집

단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인스타

그램 부계정은 덜 편집되고, 덜 여과된 삶을 

일부의 청중과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용

한다(Abrashi, 2018). 부계정에서는 판단 당할 

걱정 없이(Weinstein, 2018) 안전한 공간에서 정

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McGregor & 

Li, 2019). 실제로, 사람들은 공개적인 플랫폼

에서 용납될 수 없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더 

높은 수준의 통제감을 느끼며 자기공개를 하

기 위해 부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rashi, 2018). 대체적으로 공개적인 인스타그

램 공간에서 사용자의 자기 표현은 모든 청중

에게 규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평범한 자

기에 국한되기 때문에(Pitcan, Marwick & Boyd, 

2018),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위해 부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Lee, Lee, Moon & 

Sung, 2015).

온라인 사회적 지지와 인스타그램 부계정의

사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SNS는 사

람들이 기존의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동시

에 타인과 새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온라인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 가족 및 

다른 사회 관계망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제

공받는 유․무형의 도움으로(Nick, Cole, Cho, 

Smith, Carter & Zelkowitz, 2018), 존중/정서적 

지지, 동료적 지지, 정보적 지지 및 도구적 지

지의 4요인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존중/

정서적 지지는 자존감 향상과 감정 상태 관리

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혹은 수용, 친밀감, 

배려, 호감, 존중, 인정, 공감 및 동정을 반영

한다. 동료적 지지는 직간접적인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적 지

지는 문제의 정의, 이해 및 대처에 대한 도움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도구적 지지는 금전

적 도움, 물질 자원,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본계정보다 부계정에서 진실되고 부정적인 자

기 표현을 하였는데(Taber & Whittaker, 2020), 

인스타그램에서 정신 건강 문제나 부정적 감

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타인의 사회적 

지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ndalibi, 

Ozturk & Forte, 2017). 이와 유사하게, 페이스

북에서의 높은 자기노출 수준은 더 높은 지각

된 사회적 지지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지각된 

삶의 만족감 및 낮은 우울감과도 관련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Zhang, 2017). 이처럼 사람들이 

타인과의 깊은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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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 및 사회적 지지를 얻었다는 결과(Xiao, 

Metaxa, Park, Karahalios & Salehi, 2020)를 바탕

으로, 온라인 사회적 지지와 부계정 사용이 

관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기감시성과 인스타그램 부계정의 사용

자기감시성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

게 인식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개인이 사회적 

상황과 대인관계에서 자기 표현을 감시, 조절, 

및 통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Snyder, 1974). 자

기감시성의 핵심은 서로 다른 사회적 상황에

서 자신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Snyder, 1979; Snyder & Gangestad, 1986

에서 재인용), 그 수준에 따라 자기감시성이 

높은 개인과 낮은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바람직한 공적 

모습을 위해 자기 표현을 조절하고, 타인의 

행동을 기준 삼아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며,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대인관계적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

면 자기감시성이 낮은 사람들의 행동은 자

신의 성향, 신념 및 태도와 같은 지속적이

고 범상황적인 내적 상태를 반영한다(Cramer 

& Gruman, 2002; Snyder & Gangestad, 1986).

이처럼 상황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개인

의 특성인 자기감시성은 SNS의 사용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지 더 많이 감

시할수록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얻는 것에 

더 민감했다(Rosenberg & Egbert, 2011; Scissors, 

Burke & Wengrovitz, 2016). 또한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 없이 개인의 취향

에 맞는 이미지를 한 곳에 모아두는 핀터레스

트보다 타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스타

그램을 선호할 가능성이 더 크며, 자신이 팔

로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 더 우

려하였다(Kim, Seely & Jung, 2017). 또한 인스

타그램 부계정 사용과 자기감시성 간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계

정을 자기 감시 공간으로 인식하며, 부계정에 

비해 업로드까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남 앞에 내놓을 만해야 하며, 본계정에 게시

물을 업로드 할 때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

으로 인식하였다(Elyukin, 2021). 이는 자기감시

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정체성을 

구축하는 특성(Gangestad & Snyder, 2000)과 관

련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과 인스타그램 부계정의 사용

안녕감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쾌락

주의적 관점과 자아실현적 관점이 있다. 쾌락

주의적 관점에서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으로 

여기는 반면(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자아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은 심리적 안녕으로 

평가된다(Ryan & Deci, 2001).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와 정서적인 평가로 

구성되며(Diener, 1984),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Ryff, 1989), 두 개념은 서

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의 오락적인 기능이 

쾌락적 행복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 주관적 안

녕감에 초점을 두었다.

주관적 안녕감과 SNS 사용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결과는 혼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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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부 선행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자들

은 SNS 공간에서 단일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자기 검열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인지적으로 지치고 안녕감이 저하될 수 

있다(Krause, 2007). 실제로, SNS를 이용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빙 수준이 낮았다

는 결과도 존재한다(어용숙, 김묘성, 2015). 반

면, SNS를 통해 심층적인 자아를 타인과 공유

하는 것은 개인의 외로움 감소, 삶에 대한 만

족 제고, 자존감 회복과 같은 주관적 안녕감

의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이경탁, 노미

진, 권미옥, 이희욱, 2013), SNS를 통한 직접적

인 의사소통은 사용자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Valkenburg, Peter & Schouten, 

2006). 

소셜 미디어는 진실된 자기 표현을 이끌고, 

자기 공개를 자극하며(Reinecke & Trepte, 2014), 

더 진실된 자아를 표현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경험하도록 허용한다(Grieve & 

Watkinson, 2016). 특히,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더 의미 있고 진실한 방식으로 감정

을 분출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

였다(Xiao et al., 2020).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된 자아를 표현하는 것은 

자기 비난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Jackson & 

Luchner, 201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보다 솔직한 자기 표현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인스타그램 계정 수의 개인차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인 SNS에

서의 상호작용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사

용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편집할 수 있

는 편집 가능성(Walther, 2007)으로 인하여 사

용자들은 자신의 정체성 중 어느 측면을 공유

할지 주의 깊게 결정할 수 있다(Jeffrey & Paul, 

2013). 사람들은 자기 공개의 욕구를 충족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맥락과 자기 공개

의 영향을 고려한다(Goffman, 1959). 그러므로 

만약 인스타그램에서 자기의 여러 측면을 드

러내는 것에 대한 다른 이들의 반응이나 자기 

공개의 상황적 적절성이 우려된다면, 특정 주

제를 선별적인 집단에게만 공유하는 인스타그

램 부계정을 개설하여 위와 같은 우려를 완화

하려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기 공

개의 주제와 자기 공개의 대상에 따라 여러 

부계정을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과 일관되게, 최근의 조사에서 일부 인스

타그램 사용자들은 본계정 외에 친한 친구들

과만 공유하는 부계정, 애인과 공유하는 부계

정,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소식을 모아두는 

부계정 등을 별도로 사용하는 등 인스타그램 

계정 수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매일경제, 2022; 서울신문, 2021). 한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기감시성은 전략적 인

상 관리를 통하여 높은 빈도의 페이스북 사용

으로 이어졌다(Crabtree & Pillow, 2018). 인스타

그램에서 복수의 계정을 개설하여 계정별로 

자기 공개의 내용과 공개 대상을 달리하는 것

이 전략적 인상 관리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이처럼 복수의 계정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양

상은 자기감시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종

합하면, 자기감시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

수록 전략적 인상 관리 차원에서 게시하는 정

보의 성격과 공유 대상이 다른 복수의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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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계정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

자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수를 측정

하여 그 개인차를 파악하고, 계정 수가 연구

의 다른 주요 변수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자기감시성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간

의 관계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수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자기감시성이 인스타그램 계

정 수를 매개로 하여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먼

저, 자기감시성 수준이 높을수록 인스타그램 

계정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기감시 

이론에 따르면, 자기감시성 수준이 높은 사람

들은 주어진 상황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자신이 상황의 요구를 어떻게 충

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Snyder, 1979; 

Mehra, Kilduff & Brass, 2001에서 재인용). 그러

므로 자기감시성 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사

회 관계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

성이 더 높고(Mehra et al., 2001), SNS 친구 수

가 많은(Hall & Pennington, 2013) 자기감시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상황적 요구를 마주할 수 있다. 이때 서로 대

립하는 요구가 공존한다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계정을 생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기 공개와 피상적인 상호작용이 

동시에 요구될 때, 자기감시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기꺼이 부계정을 생성할 것이다. 이처럼 

자기감시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수많은 요

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

을 구축하기 위해(Turnley & Bolino, 2001) 여러 

계정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음으로, 인스타그램 계정 수와 지각된 온

라인 사회적 지지 수준이 정적으로 관련될 것

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SNS 사용 행태와 사

회적 지지의 관계를 바탕으로 추론하였다. 

SNS 사용 행태는 수동적과 능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거

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활동이 능동적 이용으

로 구분된다. 반면, 수동적 이용에는 그저 콘

텐츠를 소비하거나, 피드를 보기만 하는 활

동이 포함된다(Gerson, Plagnol & Corr, 2017; 

Verduyn, Lee, Park, Shablack, Orvell, Bayer, 

Ybarra, Jonides & Kross, 2015). 여러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계정과 차별되는 

형태로 추가적인 계정들을 운영하며 게시물을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며 SNS

에 몰입한다(대학내일, 2020)는 보고를 고려할 

때, 여러 인스타그램 계정을 소유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

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 행태는 지각

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졌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능동적

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각된 온라인 사회

적 지지 수준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Frison 

& Eggermont, 2016), 전반적으로 SNS를 능동

적으로 사용할수록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Utz & 

Breuer, 2017; Verduyn, Ybarra, Résibois, Jonides 

& Kross, 2017).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스타

그램 계정 수가 많을수록 지각된 온라인 사회

적 지지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감시성 수준에 따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

상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기감시성 수

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감시성 수준이 낮은 



조수진․박혜경 /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의 심리학적 의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온라인 사회적 지지, 자기감시성과 주관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 697 -

사람들보다 상대와 친밀하고, 정서적이며 기

술적인 자기 공개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Shaffer, Smith & Tomarelli, 

1982). 또한 자기감시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 지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요구

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타인

의 수용을 얻는 경향이 있었다(Day, Schleicher, 

Unckless & Hiller, 2002). 위의 연구 결과와 자

기감시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타인으로부터 ‘좋아요’와 댓글을 더 많이 받았

다(Hall & Pennington, 2013)는 결과를 종합할 

때, 자기감시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감

시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온라인 공간

에서 맥락에 적절한 행동을 하고, 타인 지향

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기감시성이 낮은 사

람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

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연구 개관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에 대한 

국내의 심리학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20대 

성인들의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과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

었다. 더 나아가, 자기감시성이 인스타그램 계

정 수를 매개로 하여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로 이어지는지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가설 1.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자기감

시성,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은 인스타그램 부

계정 사용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가설 2. 자기감시성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

적 지지의 관계를 인스타그램 계정 수가 매개

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만 19세

부터 만 29세 사이의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표본 추출에 앞서 G*Power 3.1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필요한 연구 참가자 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다중비교로 인한 1종 오류

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유의확률을 예측 

변인의 수로 나누는 방법인 본페로니 교정

(Dunnett, 1955)을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유의

확률 .05를 예측 변인의 수(8)로 나눈 값인 

.006을 유의확률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유

의확률과, 효과 크기 .15, 검증력 .95에서 다중

회귀분석을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21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도 탈락과 불

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300명 이상

의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인스

타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설문을 중단한 응

답자를 제외한 396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

었다. 연구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1.92세였으

며(SD=2.48), 여성은 266명(67.2%)이었다. 대부

분의 연구 참가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76.5%) 

학생(87.4%)이었으며, 주로 서울(34.3%)과 경기

도(34.6%)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인스타그램 사용 관련 정보

연구 참가자들의 인스타그램 사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일 인스타그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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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간, 계정 수, 본계정과 부계정의 팔로잉

(following) 및 팔로워(follower) 수, 본계정과 부

계정에 추가되는 사람의 유형, 본계정과 부계

정의 공개 여부를 질문하였다. 또한 본계정 

및 부계정 사용 이유, 부계정을 사용하지 않

는 이유, 그리고 본계정과 부계정의 차이점을 

개방형 응답도 가능한 복수 응답 문항으로 제

시하였다.

온라인 사회적 지지

연구 참가자들의 온라인 사회적 지지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해 Nick 등(2018)이 개발하고 

신소라(2020)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온

라인 사회적 지지 척도(K-Online Social Support 

Scale; K-OSSS)를 인스타그램 환경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존중/정서적 지지 10문항(예: ‘사람들은 인스타

그램에서 나를 격려해준다’), 정보적 지지 7문

항(예: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나에게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도구적 지지 5

문항(예: ‘내가 돈이나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면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나를 도와줄 것

이다’), 동료적 지지 3문항(예: ‘나는 인스타그

램에서 나와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

계를 맺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

가자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1: 전

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그러므로 점

수가 높을수록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지각한 

온라인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내적합치도는 .93이었다.

자기감시성

연구 참가자들의 자기감시성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해 Snyder(1974)가 개발하고 Snyder와 

Gangestad(1986)가 수정한 것을 한혜연(201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상황

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종종 완전히 다른 사

람처럼 행동한다’). 연구 참가자들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감시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내적합치도는 .82였다.

주관적 안녕감

연구 참가자들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총 9문항으로, 삶의 만족을 묻는 3문항(예: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과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경험을 각각 측정하는 3문항을 포함

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가

자들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였

으며(1: 전혀 그렇지 않다/전혀 느끼지 않았다, 

5: 매우 그렇다/항상 느꼈다), 삶의 만족과 긍

정 정서의 합에서 부정 정서의 합을 뺀 값이 

클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각각 삶의 만

족 .81, 긍정정서 .80, 부정정서 .69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연구 참가자들의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

업, 거주 지역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문

항들을 제시하였다. 성별은 여성, 남성, 제3의 

성으로, 연령은 주관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최종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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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

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 졸

업의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업은 

무직, 학생, 주부 등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

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17개의 행정 구역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월 

평균 가계 소득과 McArthur의 사다리(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를 통해 객관

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

위를 측정하였다. 이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사

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10칸짜리 사다리 

그림을 제시한 후 자신의 위치를 1부터 10까

지의 숫자 가운데 하나로 응답하도록 하는 것

이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

적 지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따

라(이인영, 박혜경, 2021; 전혜빈, 박혜경, 

2018), 분석에는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

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를 표준화하

여 평균 낸 값을 사용하였다.

개방형 응답 코딩 양식

인스타그램 본계정과 부계정 사용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인스

타그램 본계정과 부계정 사용 이유, 부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계정과 부계정

의 차이점에 대해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응답

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가자들이 기술한 문

장을 내용분석 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 중 동일한 맥락에 속하는 내

용을 하나의 범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기

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스타그램 본계정 사용 이유의 경우, 

대인관계 유지, 자기 표현, 정보 수집, 일상 

기록, 타인 관찰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친목’이나 ‘친밀감 유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답은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본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인관계 

유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정보 탐색’이나 ‘소

식 확인’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답은 정보 

수집 목적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 이유의 

경우,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다루기 위함, 선

별적 집단에게 게시물을 공유하기 위함, 사적 

내용을 게시하기 위함, 정보 수집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연예인만 팔로우’나 

‘취미생활 기록’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답은 

특정 주제만 다루기 위해 부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정인에게 공유하고 싶

지 않음’이나 ‘타인이 알 수 없도록’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답은 선별적인 집단에게 게

시물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의 경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본 

연구에서 연구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부계정의 

정의와 다른 부계정 사용 중, 관리가 어려움, 

SNS 사용 빈도가 적음, 본계정으로 충분함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필요 없음’, 

‘중요성을 못 느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

답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

였고,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사용하지 않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답은 SNS 사용 빈도가 

적어 부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본계정과 부계정의 

차이점의 경우, 적은 인상관리, 솔직한 자기표

현, 적은 업로드 고민, 잦은 게시, 특정 주제 

언급 가능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부계정에서는 본계정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

를 할 수 있음’이나 ‘일기장처럼 사용함’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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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용이 포함된 응답은 본계정보다 부계정

에서 더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하였고, ‘업로드 부담이 없음’이나 ‘더 

자주 게시함’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답은 

본계정보다 부계정 게시물 업로드에 대해 덜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개방형 응답 분석 절차

연구 가설에 대해 알지 못하는 두 명의 학

부생이 평정자로 분석에 참여하였고, 두 평정

자의 분석은 독립적으로 시행되었다. 평정자

들에게 코딩 양식과 코딩 방법을 교육한 후 3

회기에 걸쳐 연구 참가자들의 개방형 응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회기에서 전

체 문항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기에 걸쳐 독립적인 

평정 결과를 비교하며 합의하는 절차를 거쳤

다. 평정자들은 각 질문에 해당하는 코딩 양

식의 차원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였다. 응답이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1로, 아닌 경우에는 0

으로 코딩하였다. 내용 분석이 완료된 후 평

정자 간 합치도를 평가하기 위해 Cohen의 

Kappa 계수를 계산하였으며, 도출된 계수는 

Landis와 Koch(1977)가 제안한 기준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평정자 간 합치도는 .89부터 1.00의 범위에 있

었다(본계정 사용 이유 k=.95, 부계정 사용 이

유 k=.89, 부계정 비사용 이유 k=.93, 본계정

과 부계정의 차이 k=1.00). Landis와 Koch(1977)

가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81에서 1.00의 값일 

때는 완벽한 일치도(almost perfect)를 지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

출된 두 평정자의 평정 결과가 신뢰롭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온라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

구 참가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개인들이 인스

타그램 사용 관련 정보 질문지, 온라인 사회

적 지지 척도, 자기감시성 척도, 주관적 안녕

감 척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 질문지에 

순서대로 응답하였다. 모든 질문에 응답한 연

구 참가자들에게는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

정의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결  과

아래에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 분석 결

과, 인스타그램 본계정 및 부계정 사용 양상, 

부계정 사용과 자기감시성의 관계, 그리고 탐

색적 모형 검증 결과를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 간 상관 분석 결과를 각 변수

의 평균 및 표준 편차와 함께 표 1에 제시하

였다. 먼저, 인스타그램 계정 수와 지각된 온

라인 사회적 지지(r=.250, p<.01) 및 자기감시

성(r=.139, p<.01)은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계정 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r=.037, p>.05). 즉, 인스타그

램 계정이 많은 연구 참가자일수록 지각된 온

라인 사회적 지지 수준과 자기감시 수준은 높

았으나,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이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자기감시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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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될 것이라는 가설은 부

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탐색적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인스타그램 계정 수

(r=.113, p<.05), 온라인 사회적 지지(r=.212, 

p<.01), 자기감시성(r=.151, p<.01) 및 주관적 

안녕감(r=.266,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일평균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r=.057, p>.05). 또한, 

일평균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은 계정 수

(r=.224, p<.01), 온라인 사회적 지지(r=.321, 

p<.01) 및 자기감시성(r=.111,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스타그램 사용 양상

연구 참가자들의 인스타그램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일일 인스타그

램 사용 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경우

가 가장 많았으며(28.3%), 계정 수는 2개인 경

우가 가장 많았다(40.7%). 과반수의 참가자가 

본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였으며(53%), 부계정

을 사용하고 있었다(55.1%). 또한 부계정 사용

자(n=218)의 대부분이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86.7%). 덧붙여, 추가 분석 

결과, 여성(75.7%)이 남성(24.3%)보다 부계정을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가자의 인스타그램 본계정 및 부계

정 사용 이유와, 비사용 이유 및 본계정과 부

계정 간 지각된 차이점에 관한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본계정 사용 

이유로는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함’이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3.6%), 부계정을 사용

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38.8%). 한편 부계정

을 사용하는 이유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함’이 가장 많았고(24.4%), 본계정과 부계정

의 차이의 경우 ‘본계정보다 부계정에서 더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3.5%).

1 2 3 4 5 6

1

2 .224**

3 .250** .321**

4 .139** .111* .340**

5 .037 .033 .233** .174**

6 .113* .057 .212** .151** .266**

M 2.18 3.11 3.00 3.11 12.58 0.00

SD 1.02 1.24 0.64 0.53 5.61 0.87

주. 1=계정 수, 2=일평균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 3=온라인 사회적 지지, 4=자기감시성, 5=주관적 안녕

감, 6=사회경제적 지위
*p<.05, **p<.01.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 편차 및 상관 계수(N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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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들 상에서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차이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 여부에 따라 지각

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와 자기감시성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

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와 자기감시성 모두에서 부계정을 사용

하는 집단과 사용하지 않는 집단 간 평균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부

계정 사용자들(M=3.13, SD=.60)의 지각된 온

라인 사회적 지지 수준이 부계정 비사용자들

(M=2.83, SD=.65)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t(394)=4.74, p<.001, Cohen’s 

d=0.45. 그리고 부계정 사용자들(M=3.16, 

SD=.54)의 자기감시성 수준이 부계정 비사용

자(M=3.05, SD=.52)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94)=2.11, p<.05, Cohen’s 

d=0.21.

자기감시성이 부계정 사용 여부에 미친 영향

자기감시성이 부계정 사용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에는 인스타그램 계정 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자기감시성을 예측변수로, 

부계정 사용 여부(비사용: 0, 사용: 1)를 결과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일일 사용 시간

10분 미만 44 11.1

10-30분 미만 86 21.7

30-1시간 미만 112 28.3

1-2시간 미만 90 22.7

2시간 이상 64 16.2

계정 수

1 110 27.8

2 161 40.7

3 79 19.9

4 35 8.8

5 11 2.8

부계정 사용 여부
사용 218(여성 165) 55.1(여성 75.7)

비사용 178(여성 101) 44.9(여성 56.7)

본계정 공개 여부
공개 186 47.0

비공개 210 53.0

부계정 공개 여부

(n=218)

공개 29 13.3

비공개 189 86.7

표 2. 연구 참가자들의 인스타그램 사용 양상(N=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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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백분율(%)

본계정 사용 이유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33.6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25.5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20.1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12.1

나의 신념을 주장하기 위해 3.2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3

타인의 일상을 접하기 위해 1.4

기타 0.9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0.8

부계정 비사용 이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8.8

본계정만으로 충분해서 23.0

관리가 어려워서 15.2

본 연구의 정의와 다른 부계정을 사용해서 9.6

기타 7.9

SNS 사용 빈도가 적어서 5.6

부계정 사용 이유

(n=218)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24.4

선별적인 집단에게 게시물을 공유하기 위해 22.0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20.1

웃긴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19.0

친구의 부계정을 팔로우하기 위해 9.8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다루기 위해 2.6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7

사적인 내용을 게시하기 위해 0.2

기타 0.2

본계정과 부계정의 차이

(n=218)

부계정에서 더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33.5

부계정 게시물 업로드에 대해 덜 고민한다 27.6

부계정에서는 인상관리를 덜 하게 된다 17.9

부계정에 더 자주 게시물을 올린다 17,7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 2.8

기타 0.4

표 3. 연구 참가자들의 본계정 및 부계정 (비)사용 이유 및 계정 간 지각된 차이점(N=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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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감시성(Wald=4.38, p<.05)은 부

계정 사용 여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구체

적으로, 자기감시성이 1단위 증가하면 본계정

에 더하여 부계정까지 사용할 확률이 1.5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감시성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수의 매개효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 효과 분

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감시성이 

계정 수를 매개로 하여 지각된 온라인 사회

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

여 Hayes(2017)가 제안한 SPSS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

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감시성

은 계정 수(B=.270, t=2.794, p<.01)와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B=.377, t=6.653, p<.001)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계정 

수는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B=.130, 

t=4.417,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감시성이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계정 수의 간접 효과

종속변수
부계정 사용 여부

t
사용(n=218) 비사용(n=178)

온라인 사회적 지지 3.13 2.83 4.74***

자기감시성 3.16 3.05 2.11*

*p<,05, **p<.01, ***p<.001.

표 4. 자기감시성과 온라인 사회적 지지에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N=396)

B SE Wald d p Exp(B)

자기감시성 .406 .194 4.379 1 .036 1.501

상수 -1.060 .611 3.011 1 .083 0.346

표 5. 자기감시성이 부계정 사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N=396)

경로 B SE t LLCI ULCI

자기감시성 → 계정 수 .270 .096 2.794** .080 .459

자기감시성 → 온라인 사회적 지지 .377 .057 6.653*** .266 .489

계정 수 → 온라인 사회적 지지 .130 .029 4.417*** .072 .187

*p<.05, **p<.01, ***p<.001.

표 6. 자기감시성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계정 수의 매개효과(N=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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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

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자기감시성이 

계정 수를 매개로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

지에 이르는 경로를 10,000번 반복 추출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

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B=.035, CI=.008~.070). 

즉, 자기감시성 수준이 높을수록 인스타그램 

계정이 많았으며, 계정이 많을수록 지각된 온

라인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대 성인들의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자기감시성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

보았으며, 연구 참가자들의 인스타그램 본계

정과 부계정 사용 양상을 알아보았다. 또한 

자기감시성이 인스타그램 계정 수를 매개로 

하여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에 이르는 경

로를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

찰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인스타그램 계정 수와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및 자기감시성은 각각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으나 인스타그램 계정 수와 주

관적 안녕감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둘

째, 자기감시성은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자기감시성이 높을

수록 부계정을 사용할 확률이 더 높았다. 셋

째, 인스타그램 계정 수는 자기감시성과 지각

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

여,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즉, 자기감시성 수

그림 1. 자기감시성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수의 부분매개모형

Effect SE LLCI ULCI

총 효과 .412 .057 .2992 .5251

직접 효과 .377 .057 .2658 .4887

간접 효과 .035 .016 .0076 .0701

표 7. 직접 효과 및 간접 효과(N=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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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을수록 인스타그램 계정이 많았으며, 

인스타그램 계정이 많을수록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

다. 먼저, 인스타그램 계정 수와 지각된 온라

인 사회적 지지의 정적 상관의 경우, 연구 참

가자들이 여러 계정을 사용하며 타인과 교류

한 결과,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온라인 사회

적 지지를 받게 된 것일 수 있다. 또한, 인스

타그램 계정 수와 자기감시성의 정적 상관은, 

자기감시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인상을 형성하고, 각기 다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바에 

부합하는 부계정을 포함한 여러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해석은, 자기감시성이 높을수록 부

계정을 사용할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사회적 맥락에 따라 자신

의 행동을 조절하는 사람들일수록 타인에게 

평가당할 염려 없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부계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다. 흔히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카멜레

온처럼 행동한다고 여겨지지만, 이들에게 오

히려 진실한 모습을 드러낼 공간이 필요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계정 수가 자기

감시성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관계

를 매개한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사람들

이 다양한 상황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

러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온라인 사회적 지지를 받음을 의미한다.

한편, 예상과 다른 결과도 존재했다. 상관 

분석 결과, 계정 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인스타그램으로 인한 사회비교와 관련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친구, 

지인 및 유명인의 사진에 노출된다. 이때 공

스타그램(공부 인스타그램) 등의 자기계발 계

정을 팔로우하며 건강한 자극을 얻고 긍정적

인 사회비교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타인의 

화려한 삶을 접하며 부정적인 사회비교를 하

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실제로, 인스타

그램에서의 긍정적인 사회비교는 우울의 감

소로 이어졌으나, 부정적인 사회비교는 우울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up, Trub & 

Rosenthal, 2015).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인

스타그램 사용자의 사회비교 경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둘째, 연구 참가자들의 인스타그램 사용 

동기와 관련될 수 있다. 연구 참가자들 중 

25.5%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본

계정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0.1%는 다

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본

계정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인

스타그램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

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

인이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인스

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을 향

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

한다는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후속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인스타그램 부

계정 사용과 지각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자

기감시성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

았으며,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통해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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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램 부계정 사용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제

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감시

성이 높을수록 인스타그램 계정 수가 많았으

며, 그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온라인 

사회적 지지를 얻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

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오프라인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기존 SNS 연구들과는 

달리 온라인 환경에 맞게 제작 및 타당화된 

온라인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의

의도 지닌다. SNS의 사용이 일상생활과 맞닿

아 있는 오늘날,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인관계

망 간 교집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 중 일부는 서로의 공간에서 구현될 수 

없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에서는 익명의 타인과 지지를 주고받을 

기회가 더 많다.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서의 사회적 지지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환경에 적합한 척도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비교적 최근에 관찰되기 시작한 ‘인

스타그램 부계정 사용’이라는 사회 현상을 다

룸으로써 연구가 현상을 뒤늦게 설명하는 아

쉬움을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SNS는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며, 수요에 따라 인터페이

스와 기능이 빠르게 업데이트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이미지, 음성, 그리고 문자 기반

의 SNS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

용자는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SNS 계정

을 생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

램 부계정 사용이 활발해진 이 시점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SNS를 매개로 형성 및 

유지되는 인간관계의 양상을 회고적으로 다

루게 되어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할 가

능성이 있다. 동시에, 본 연구는 온라인 상호

작용이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대체할 가능성

(Gentina, Chen & Yang, 2021)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높은 현 상황에서 새로운 인스타그램 

사용 방식에 기반한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심

리적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SNS에 관

한 심리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과 동시에 다양한 후속 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사적인 내용을 선택적 

친구 집단에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정의하였

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부

계정을 사용하는 연구 참가자들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할 수 없다. 분석 결과, 연구 참가자들 

중 72.2%가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

으며, 그 중 본 연구의 정의와 부합하는 부계

정을 사용하는 연구 참가자는 72.2% 중 44.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가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부가적인 계정을 사용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계

정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계정 유형에 따라 개

인이 지각하는 온라인 사회적 지지와 자기감

시성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수준에 차이가 존

재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가자들이 사적인 내용을 공유

하기 위해 부계정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했

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

자들이 사적이고 솔직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

해 부계정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

나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

토리’ 기능과, 선별적인 집단에게만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친한 친구’ 기능이 부계

정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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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게시물보다 스토리에서 

더 진실된 자기 표현을 한다는 선행 연구 결

과를 고려하여(Kreling, Meier & Reinecke, 2022), 

후속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및 친한 

친구 기능 사용 여부와 각 기능의 이용 동기

를 질문하고, 각 기능이 인스타그램 부계정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였기 때문에 인과 관계에 대한 명

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높은 수준의 자

기감시성이 복수의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로 

이어진 것인지, 복수의 인스타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자기감시성 수준이 높아진 것인지 규

명하기 위하여, 타인이 연구 참가자의 인스타

그램 게시물을 평가할 가능성을 상기시켜 자

기감시성을 고양시킨 이후, 선별적 친구 집단

에게 자기를 공개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을 개

설하려는 의향이 강해지는지 알아보는 등의 

방식으로 인과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오

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인스타그램은 사용자들의 수

요에 기반하여 더욱 발전된 기능을 선보일 것

이며, 사용자 수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스타그램과 사람

들의 삶이 주고받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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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Finsta Use: The Role of Online Social Support,

Self-Monitoring and Subjective Well-Being

Sujin Cho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sta use and perceived online social support, 

self-monitoring, and subjective well-being. Furthermore, we investigated whether the number of Instagram 

account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monitoring and perceived online social support. For this 

reason, To this end,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396 adults in their 20s. Result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Instagram accou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ceived online social support and 

self-monitoring, but did no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ubjective well-being. Nex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elf-monitoring,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using of Finsta. In addition, 

the number of Instagram accounts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monitoring 

and perceived online social support.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self-monitoring was associated with, , 

the more Instagram accounts were, and many Instagram accounts increased the level of perceived online 

social suppor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is study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sta use and 

perceived online social support, self-monitor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lso, this study was meaningful 

because itand explored whether self-monitoring leads to perceived online social support through the 

number of Instagram accounts. In addition, this studyit has social meaning in that it sheds light on how 

online interactions are connected to the real world.

Key words : Finsta, online social support, self-monitoring, subjective well-being


